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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수많은 명세서가 남아요.   
여정에는 천 개의 발자국이 남고요.  
늘 같은 장벽을 만날 거예요.  
속임수로 마음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들,  
답을 찾는 목마른 구도자들 
우리는 당신이 뿌려놓은 순수한 야망, 
당신 나라가 피어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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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나와 싸울 거예요. 
시간이 우리를 재촉하겠지요. 
패배를 마음속 깊이 간직할 거예요. 
음악도 축제도 잃을 거예요.  
 
그래도 춤추며 따를 거예요 
우리는 당신 영역에 속한 사람  
꺼지지 않는 불꽃을 전하는 전령  
국경 없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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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나약한 열성팬 
절망을 모르는 몽상가 
내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 
오늘 폭풍우가 우리를 덮쳐도. 
 
언젠가 우리가 당신 깃발을  
선택한 이유가 의문에 부쳐져도  
부서진 채로 이 길을 걸어가리라. 
당신의 복음이 이제 우리 땅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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